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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의 불이론적 자연관과 그 환경철학적 함의 
1.1 인간이라는 자연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는 인간과 인간음 둘러싸고 있는 환경 
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작엽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렇 
다면 먼저 이 관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항， 즉 자연-환경이라는 항목 
과 그 속에서 삶음 영위하는 생명체라는 항목 사이에 어떤 본절적인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묻어보지 않음 수 없다， 생명체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음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 작용 중에 있음음 의 
미한다， 이때 변화하는 것은 객체라고 여겨지는 자연 뿐만 아니다， 
주체인 생명체 역시 변화를 겪게 된다， 인간은 자연음 변화시키지만， 
다시 변화된 자연에 의해 영향음 받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환경음 바꾼다는 것은 바로 그 자선음 바꾸는 작엽에 돌입했음음 의 
미하게 된다 이것이 환경 문제를 포함한 모든 관계의 실상이라라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 연구소 지원 연구과제 (3년 연구 
과제)의 지원음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묻이다(KRF-1998-005-BOO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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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교석 인간파 내지 세계관을 9약헤 딩자 전시진능한 신이 있 
이 전지를 창::;'-， 6] iL 그 속이l 온갖 수특파 침승들을 창;F한 연후이l 
nl 시막으무- 사신의 모습대 구 창~1-한 인간에게 존재둔석 ?위를 부여 
6] iL 니머 지 파?F물들을 지배히iL 디스려게’ 했디 ." 이턴 기득교적 
인간관괴 세게펜의 세려1 +수 반은 근대 시술분명의 밤단이 오늘l냥 환 
깅분세의 식섭직 밤만이라는 깃이 항간의 분멍비핀의 주뉴듀 이 l'는 
]iL양이다 I 며고 기독교직 세겨l관’→‘인간 숭섬직 사고’→‘기술/분 
명의 횡￥-’→‘화경 오염’→‘인간의 파면(‘?)’보 이어지는 띤련의 인괴 
관계듀 반성의 여지샤 없는 공며고 생zf하는 늦 섣나 인간을 2L{: 
펴죠닫의 싱위에 워지시키고‘ 나머지 문며직 자연을 'V-.합한 수복괴 
짐승 응의 생 1~ 처l까지노 지깨하? 다스리라는 신의 '1성렁’에 인간승 
선적 사7가 두느러지세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까 지lIH /다 
스런’이 인듀가 Q아E 지연과 동시풍에 내한 가차없논 ‘착쥐’까지 정 
당화하논 것은 아니다‘ 지깨하는 임이 혹히 착춰하는 임로 눈갑하지 
만， 착춰는 ，s>_ .선헌 의미에서 ‘지llH하? 다즈리는’ 임은 아니다， 
생각은 HW어 임종의 사y 설헌유 해보지， 인류는 유사 이래 수 
진년에 걷친 정치 사회적인 경힘을 능해 착취가 차취히늠 자나 차취 
딩히는 사 누구에게jE jE유이 되지 않을 뿐 이니마- 걸국 공멸에 이 
코는 진이마는 것을 배?시 않았을끼‘) 관계관 진난대적인 층석 진서 
속에서 y_ 공동의 션을 위한 것이 아니마면 온진한 의미에서 관계ê.l 
iL 부를 수y_ 없을 것이디 예컨대 진싱석인 대기→치-시회에서 기부장 
의 역한이 집안 내 진서와 비란직한 상호관계를 -임지함으믿써 기 f­
싱원듀 liL누에게 도움이 떤 때라야 가부싱세의 정당성이 와보되는 
깃괴 킴다‘ /]녹교직 인간숭섬수의 사고 자제가 환깅에 대한 얻빙직 
횡￥::~수 소싱-하기나 합리회해왔다고는 단언할 수반도 없다 만약 인간 
이 선으보부터 위임바은 자연에 대한 지배팩을 세대보 행사해왔다면 
오늘남과 킴븐 승:치l 직 위시에 식 R꾀하지도 않았을 것이나 만약 선이 
있어 자연이 오늘남고} 킴은 ]iL습으보 인간 자지l의 생판을 위혐할 지 
경에 이는 것유 본다변 그 관리지인 인간에세 오히려 그 책임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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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않을끼') 
그떤에 ç_ 불구히 _iL Q 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양 기독교"T:;""-..들의 득 
듀한 인간관파 그것을 r;::_대무 진개되 서양의 물진문멍이 상딩 부분 
생태학적 위기애 대한 색임이 있디-"- 본디 이L 디 g 파 간은 이 8 
때문이나 저 E은 자연을 인간괴 본죄적으노 나른 것이요‘ 더 나아가 
섞지어 연능한 깃이라고 이해한나 따라시 .'_-c:;=-의 인간숭섞수의 사고 
는 ‘• 1- (밑에) 인간- (밑에) 자연 이라는 송직인 시연에시 선괴 인간을 
자연 위에 누어시 선-숭섞인 늦이 보이나 심븐 〕lL든 깃의 숭섞에 인 
간을 누는 깃이나 J래시 연능한 자연은 인간의 운명괴는 γ펜하기 
나 I래시 숙어 있기나‘ 혹븐 섣아 있나고 해도 오식 인간의 욕멍을 
지1 위주는 수닌에 뇌과힌 것。로 이해힌다 그늘에새 지연이런 첩1 시히 
무지하끼 제 빗내로 여서 위험하기 이를 대 없는 ‘뭉건’이기 때문에 
길늘이는지 아니연 철시히 통제하지 않P 변 인 뇌는 무엿이다 지연 
내지 인간 아닌 다는 피조불에 내힌 이는바 ‘문'3 의 산혹성’은 여기 
에서 나E다 
동양 임반의 정신문화 역시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시빈에 깜고 있 
디 그렇시낀” 데채무 인긴이 사연의 ‘위’에 있디기냉디L ‘간이’ 있디 
-"- 본디L 전애서 L 시란파 사연 사이얘 기득교적 인간관이 암시히 
~ 낀류의 진적이-"- 난본석인 치이를 인정히-"- 있시 않디 그이니 동 
서 이 1 쪽이든 현생인류기 디「I 증파 그 정r;-::_c에 있이서’ 구별되~ 
문멍 을 만든 이 ι11 인간중섣주의시상은 그 문명의 암묵적 진제기 되 
이 왔-"- 이쩌면 그것은 인(간이란) 증에 듀이후l(human specific) , 시 
고 냉식을 대퓨하는 깃이라고 만할 수 있나 인간숭섞직인 사고란 
‘ .'_-c:;=-만의 잔치 에시 합의핀 뉘늘리고 자의직인 내도에 붕괴한 깃이 
나 U 인간괴 자연 누 항복이 우수 안에시 자지하는 위치~ 동능한 
1) David Ilall, On Seeking a C'h.ange 여 E!wironment, _lVawre in .A.sian 
Trad，μωI1S of TIκ ught, cd. by ]. ßai:rd Callicott and [(ogcr T. Amcs 
Sl이 Y SC'I'ics Ìn Philosophy and Diology, Statc UnÌvcrsity o[ Nc\v 
York Press , 1989, p.107 
S~ 
것으무 멍 L 생각을 흔히 ‘사연주의석\ 흑은 ‘동양석’ 관전이미jJ_ 밀 
히 시낀” 현대 물리학과 생물학의 성파를 감안하 때? 냉 디 너 ‘객관석’ 
이jJ_ 이성적‘인 성숙되 인긴 이해마jJ_ δL 수 있디 이 êl한 관전애 
입각히1서 인간이 사연의 일부이 "1 등시에 그 사체마jJ_ 본디면 인간 
의 모E 행위외 l 견괴 역시 자연일 수밖에 없나는 견론에 이른나 
시술분명 역시 예외가 아니나 
소위 운명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 효융직으노 하시 위해 i닝 
임없이 도구~ 개방해 왔나 동양분명의 인간 역시 비녹 행내는 나브 
지만， 지배F 위한 도구~ 방전시켜 왔나 이 점에시 시양의 분명괴 
김은 궤직을 l렌나 인간의 자연 지배 역사， 도구의 역사가 듀 농시 
의 문1덩사이다 그 노 "사용지-인간이 만늘어낸 동서양문'3 요 마잔가 
지로 지연지"H의 역사를 지니었딘 다는 것이 었다변 정노의 차이에 
센파하다 노 11 의 발달이 지언에 내힌 착취를 가속화현 것이 사실이 
라연 기;문1덩 지체에 근원적인 귀책사유를 아니 그 ‘원죄’적 책임은 
묻어야 힐 것이다 
동서를 떠나 내시 'i'.는 기;-문1덩이라는 것은 실상 생 '3 체가 스스 
무 존재히기 위해 활동(작 g)한 것의 부산물일 뿐이디 2'1 간릭히게 밀 
한디변 인류기 심재무 민들이낸 기술문병이미 L 것-r:;--.. 흔히 생각히듯 
이 듀벌한 것이 이니마? ‘사연‘의 변형이미L 전에서 디븐 생멍체기 
기한 변형파 본진석으무 디므시 않디L 것이디 인간의 기술문멍이란 
것이 끼지기 둥시틀 틀jJ_ 그들 니름대무 의시스싱을 úl:": 것파 이떤 
난본적이 _iL ç. 진석인 치이기 있L기‘) 꿀벌들이 집을 짓jJ_ 양식을 모 
으는 것괴 나른가η 김은까1 운멍이란 자연의 문며직 변회뿐만 아니 
라 회희직 변회까지~ 의미한나 l 런 의미에시 자연의 변용은 이미 
우수한 식문꾼， 곤충， 농뮤꾼이 자연에 대해 자행해 온 깃이나 근본 
적으노 따지자띤 인간괴 동닫 혹은 섞지어 광문까지도 유집직인 자 
2) 졸고 「투/냥 시i문맹에 반대a운까 /1 승문「잉에 대한 정자의 양가직 비 
판」， 『판경， 자인의 훼슨과 재창주，.쥬가정/규슈센 외 우사춘핀λ}. 1089. 
pp .119-130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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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없디 3) 이것은 듀정한 띤견이니 ?그마무부터 사 8 롭디면 쉬 
납득하 수 있L 일이디 그링디면 디븐 생물군파 딛라 g 독 인긴들이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환경 9 연을 문재삼L 것은 무엇 때문일71" 
끼미귀” 시샤 꿀벌? 개미 둥 인간파 치벌되L ‘사회’ 넷 생존 양식‘ 
을 가지고 있는 농뮤꾼을 꺼삼해보자 우선 l_~~ 으} 집을 '+.안해시 어 
떤 사회활농의 견괴꾼도 견국앤 리씨이클링(rε-cycling 門生/復옳)이 쉽 
게 핀나는 깃을 압 수 있나 문론 언세나 l 런 깃은 아니나 동식문 
이 지나지게 맨식하기나 특이한 습생으노 환경을 황폐회시키는 예도 
많나 나반 [ 정도에 있어 인간-송이 해온 깃보나 미미하고 또 비교 
적 단시얻 내에 역구되는 경우까 많을 뿐이나 기시직 꺼점에시 볼 
때， 우주 속에서 리사이클링이 언 뇌는 것은 없다 인간이 내는 폐기 
불노 언젠가는 해체의 파정은 거치 순수 지연。로 돌아감 수 있다 
미닐(Vilη1 )이 완선히 분해뇌기까지는 천여 닌 가까운 시간이 걸런다 
는 것노 그 에이다 그러나 그 시간의 격차가 이렇시1 엄청나111 뇌변 
겸카 그것요 리싸이클링이 언뇌는 것과 w}잔가지이다 새롭새 생산뇌 
는 양과 ‘썩어’ 가는 양유 비 1ι힐 때 그렇고， 써는 과정이 길어서 주 
위 환경이 그 기긴을 견뎌내시 뭇한디 L 면애서 그êl 히디 
이떤 수진학 진문기 L 시서에서 ‘환경이란 걸국 적 g 의 문제’미jJ_ 
밀한 적이 있디 그것은 위애서 랴싸이른링 주기를 문재삼L 것파 비 
숫한 논주이디 그기 석 g 의 문재미jJ_ 했을 때 그 함의L 이미 ç. 디 
g 파 간을 것이디 ‘이치파 생멍체기 살이기기 위히1 먹jJ_ 배션히면 
이무랴 애틀 쓴디헤t 시간의 문재이시 9 연이 안 될 수L 없디 그 
마고 오엄핀 환깅 또한 환깅이나 생명지1는 i냥임없이 환깅에 직응하 
며 섣아 왔고 섣아 강 수밖에 없나 변회띤 환깅을 근본적으노 바꾸 
시에는 인간이 너γ 미약한 깐재이시 때운이나 · ‘’ 환깅 뀌련 입γ 
에 좋사하는 뀌마요 학자샤 할 만노시는 너γ 7 채임하나는 생샤이 
E어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나 ’직응하는 네는 시간이 김미는 
31 영번 맛츠는 유려찬응 두드딛 때 나는 끼、려를 아주 저급한 수준의 의시으루 
이해한다 
íl4 
뱀이디미jJ_ ’ 생태계의 파괴기 문재되 L 것은 현재 존재히 L 생벙체 
듀히 인간이 감딩 δL 수 없L 변화기 초에되기 때문이디 석 g 의 문제 
마면 9 염의 속r;-::_1멍디 삐므거니 그에 걷맞게 생멍체기 석응하 시간 
이 필 9 한데 현싣적으무 그것이 불기능한 일이미 L 것은 멍백 81디 
따라시 환깅오임에 뀌한 한‘ 우미가 운세섬아야 합 깃은 피씨이클 
령의 속도라고 만할 수 있나 속도에는 양직， 집직 변수가 함께 뀌련 
되어 있나 인간이 환경괴 싱후식용해시 생싱해넨 문집이 집직인 띤 
에시나 양직인 띤에시 마써이클링을 지연시키나띤 속도인 농시에 짖 
고} 양의 운세이 시 때문이나 _ r 러므노 환깅운세의 요세는 속도(즉 양 
고} 죄)C: 소신할 수 있는 신세외 균헝이나 4.， 누군샤샤 지직했늦이 유 
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욕 "는 그 지체로 새앙이 아닐 수 없다 
접제하지 못했다는 것요 제내로 슨익유 계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임 
것이민， 인간이 집닌작 힌등의 인파 관계에 내해서 눈감힌 것노 사실 
이다 사회가 다원화뇌변서 상호작용 대힌 복잡다난해지기 때문에 책 
임의 소새가 틴호해지고 빈'3은 하기노 용이하다 시간적。로노 지연 
의 싸이클요 적어노 인간의 임생보다는 길기 때문에 그 겸과와 책임 
으무부터 쉰게 눈을 돌릴 수 있디 그렇게 본디면 석이π 공랴석으무 
L 환경을 냉호δL 긴갑한‘ 등기를 ? 끼시 뭇한디 그것이 사회구성윈 
들이 이 문재에 대해 스혹히jJ_ 관대했던 이 8 이디 그이니 이제 L 너 
이상 관대히1서 L 이니 되 L 시전에 와 있디 
?랴-l___- (이미 환경문재의 주맨을 잘 얀jJ_ 있디 옆서 밀한 비와 간 
이 인긴이미 L 종이 끊임없이 ‘만쥬’을 추구히디기 불만쥬’스，，1 운 상 
내에 지하게 되었나는 깃‘ J미고 l깃은 싱 9_연펜싱(불교직으도 만 
하면 연시직 뀌게)을 무시했시 때운이라는 것이나 따라시 인F라넷 
(因템羅*탬)을 기론하면시 ]iE 준재 E을 연견시켜수는 우수직 l 닫 I밍 
4) Ila、 id J Kahl]써hana. 1씨lοrd A_ Ahddle Palh (4" .'-,'url1 il1al, λaWre ul 
.A.siαn TraclÎtÎof!s of Though.t. ___!_는 사얀과의 올11f든 관계 무 시 고벽 증루 ( 낌 
樂1';휠)를 게시한나 즉， 외직 세계에 대한 엘싱직 관선(intαcst)응 중투우 
섣정하고 」깃이 없나면 쇄이 영위될 수 없 /1 때문에 하나의 극만이 8_. _l 
것 g 넘어 낚퓨으보 치단는 것은 또 디른 극난이라는 업상이디 
인도의 불이론적 자연관f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íl:1 
i!} ~R 기체둔석 생멍관에 입각한 사연에 대한 새무운 인식을 jJ_취 8] 
L 것 ~_5) 중}I.6] 시낀 우라기 왜 그것을 제대무 냉시 뭇히이” 그이한 
인식의 r;::_대 위에서 외석 세계와 인간의 비람직한 관계를 구축허시 
뭇했L기틀 빈성 8]'-.: 것이 경제석인 간이미 _iL B} 수 있디 그런 의미 
에시 싱후연펜싱 즉 연시직 친심을 통작하는 맹싱을 환경 운세 해견 
책의 하나도 세시하는 깃은 공김을 불러일으킨나 6) 나만 여시시 만 
하는 맹싱을 특정 좋교나 선비수의 전통의 비의직 수런볍으도 한정 
합 필요는 없나 우수 안에 깐재하는 만닫의 싱 9.연꺼싱븐 김눠진 진 
마가 아니라， 우리의 심즌을 소균만 반싱해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깃 
이시 때문이나 운세샤 있나띤 급박하게 끼아까는 헨대 사회에시 l 
러한 성찰의 시간이 쉽 111 허팍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라나 그것이 
사회 /성원늘의 암묵적 등의와 협역에 의해 환경문제를 해겸힐 수 
있는 가장 강요한 길임에는 튼린이 없다 
우리가 환경에 내한 논의를 하는 것은 인간이 ‘반성적’이기 때문이 
다 인간 아닌 생불노 어느 정노는 반성적 사，날를 하겠지만 그것ξ 
우리의 띤l새 관선사가 아니다 반성적이라는 것은 문제를 임。 춰 즉 
ç. 얀시민 그것의 웬언을 찾이 재데무 돌릴 기능성이 일과있디L 것 
을 의미한디 그것이 인간에겐 듀 8 한 능력은 이니너미? 인긴이 모 
든 ‘사연’ 기운데애서 기장 진화된 사연이미 L 시심을” 기지판단을 8 
멍한디면” 받이들일 수? 있디 이것은 인간에게 듀권을 부여히기 위 
해서기 이니마 잭임감을 환기히기 위해서이디 즉” 사연에 대해 모증 
의 작gg 기함으무써 사연파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 수 있L ~「데 
~ 만5 수 있나띤 l깃은 인간의 몫이나 
0) fracis CooJ.‘, Tlie Jeωe! Net 여 Indra, N따ure in AsÎan Traditio!1s 여 
Thought, p.2~9. -，~은 우리의 피부기 세계와 지선 g 구분히는 벼이 이니라， 
십측띤이라는 엘딘 엣츠의 강연;;;- ~1용히면서 11]체화되어 있는 듯이 요이는 
‘니’기 섣은 우주에 펴민히) 있는 꺼"Ö]-('F읍倚)와 간은 존재라고 믿히고 있다 
분돈 이섯은 꺼접저。로는 대승놈이의 농아시아 111 션에서 나온 받상이다 
6) Alan S].xmbcrg ‘ Green ßωdhisln 띠 ld tlie I1 ierarc/갱 이r C:omαlS'S'10fL 
Buddhism and Ecalagy‘ p.37'1 
íl(i 
본-"-에서 디투-"-사 61 ;_: 것은 인"T:;""-..사 상 넷 불교의 사연관파 이에 
입각한 생태학석 관섣이디 양사 시이에 니협하 수 없L 철학석 긴극 
이 있디-"- 멍 L 입장애서 L 인 ç. 마 L ?산 이 ι11 길을 함끼1 디루L 
것에 대히1 ?과를 요하 시"T:;""-.. 모므겠디 그이니 불교를 힌두이즘의 한 
유파노 이해하는 힌누혁자5의 뀌점이 직어도 자연의 문세~ 나 1 는 
네 있어시는 오히려 도움이 되 수도 있을 깃이나 구세직으보는 인도 
인E이 역사직으도 인간괴 자연을 어떤 꺼게노 보있는가~ 인식의 
변천사~ 통해 규명하려는 깃이나 환경운세는 인식의 운세이며， 인 
식이 내도~ 견정하시 때문이나 
12 인도의 불이롤적 세계관 
인도사싱에시 자연은 대세노 어떤 지위듀 가지고 있는까， 속에 
시 생내론직 꺼섞을 밤견합 수 있을 깃인까1 매우 곤혹λ러운 집운 
듀이나 이 뮤유에 긍성직이E 부성직이;:::- 1대담을 하려띤 어느 성도 
의 논리직 비약 내지는 종꿇附會듀 김수할 수밖에 없을 깃 김나 l 
런데 날정하는 편보다 부정하는 편이 디 부담이 작은 듯싣다 껴 .111. 
등 소위 인노의 비정통 사상유 포힘힌 인노사상이 여임하시1 보여주 
구 있는 내변 지향적 특생 때문이다 그늘의 관신이 외적 세계보다는 
인간의 내변 의사은 탐 11하는 쪽。로 기울어지 었구， 그것 E 다댄 전지 
가 후지에 언제나 의손적이라서 그렇다구늘 맏힌다 
아에 껴 .11 1.와 힌두이즘에서 지연의 지위는 논힐 것이 없다고 닌~1 
8]--;_:- 경?-~- 석지 않디 T， 불교 칠학 속에서 사연애 대한 멍시적이-"­
닝일적인 관전을 빈견한 수 없디 L 의미에서 L 그의 지석이 틀랴시 
7) Malcolm Ilavid Eckel. Is 7)"η e a Huddhisl Philosophy (4" Nalure'! 
Huddhism α1ιi Ecolo낀 ediLed hy lVfary Evelyn Tuck에 and Dunkan 
Ilyükα1 Williams, p .340 
'ThcIl is tllC'I'C a 'DudcUlÌst' philoso비ly o[ naturc? I_[ thc intcntion o[ 
thc qucsti이1 is to idcntify a simplc, uniiicd visi이1 o[ thc sanctity o[ 
the natural ìvorld, the anS\Ver must be no." 
인도의 불이론적 자연관f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i',7 
않시낀” 그닿디-"- 해서 불교의 사연관을 그 기운데에서 g 추δl 수 없 
디-"- 만언하 수L 없디 ‘싱일성’은 걸히-"- 있을시언정 초기 경진애서 
섯디의 사연애 대한 티1π를 잇딛 수 있L 장면이 없L 것은 이니디 
엑켈은 경진에 묘시되 사연이 주되 관심의 대상으무서기 이니마? 선 
정을 위한 튼러마에 불괴한 깃이어시 자연븐 언세나 인도인의 관섞 
의 영역 밖에 있어왔나고 만하고 있나 히우생이 논문에시 인용한 한 
편의 테라까타에시 자연에 대한 ‘개냉 싱’괴 ‘친근싱’을 밤견한 깃은 
l 년 볍한 일이나 8 ， 자연에 대한 생내희직 뀌섞이 증샤하면시 희자 
E은 불교나 인도사싱을 ￥함한 동양사싱에시 γ 언까 l에 뀌한 명 
시적인 언멍을 밤견하려고 많븐 노익을 징수해왔나 섞지어 겐선 
(942-1 [J 17)이 딘사한 지옥노에서 뇌 씨에서 환경파괴에 내힌 경끼를 
읽어내기노 힐 정노이다 9 ， 그딘가 하변 계 S 지체가 지연보호 혹ξ 
생태학적 관선은 나타내민 있는 것이라끼 주장하기노 힌다 1m 
그라나 지연에 내힌 파괴와 약탈이 낳요 겸과 위기의사은 느끼 떤 
81 김정재， 허우성 「기，，:교약 북교에서의 지연」 1 『인 ;;1고1 지연J ， 척학연구펴 펴 
섭 등서척혁의 융합총서， p.13~ 시의 니1용은 이미히디 “화소기 꾸성'0]-(겨 
여러 가지 닐울의 꽃。로 장식된 문가에 있야 마음 포듀하게 선정애 잠길 
때， 사램은 그 이상의 즐기움윤 얻음 f가 없다” ?ι]는 "1 이저 초기에 펀집 
된 것。로 일여신 갱선 노치에서 。l외 샅은 시거 문장음 받견학 f 있다 그 
러고 이어시 인용한 수신((쩌버)과 시존의 대화릎 통해 “자얀이 인간반의 끼、 
유물이 아니라 나듀 존재와 공유의 대싱”이며， ‘자인응 」깃 자세무 존증하 
는 대투”를 받건힐 수 있나고 주정한나 
m 1an Harris, Huddhism and Ihe Disc()urse of Erwin시lInνnlal C끼1cern. 
Huddhism and Eαι애씨 rdK:..! 일부등 인 g 하자1선 시)뇨파 사슴음 아무 냉 
'11 1-1 죽인 λ}란이 7더시가 뒤끓는 "B 션을응 먹어야 하는 지옥이 있는까 하 
면， 엘?러 쇼에 블응 시듀 중생이 사는 블의 시옥， 수원(水써)응 고간시킨으 
루써 /1 니응 추러]힌 중생이 λ보 무간지옥이 있나는 내용이나 
]()) John Daido Loori , 771e Precepts αld Ihe Erwironmeni, Huddhism αld 
Eco[o!-,T)-'. IIp.177-1 K4- 예컨대 불살생거)는 수'，'용 포함한 생명체등 보호함。 
루써 생대직 균헝응 유지해야 한나는 깃이고， 블듀두겨1는 자인응 훼슨힘으우 
써 동시물의 주거환경응 ‘빼앗아시는↑ 인뀐냐는 시아나 」라냐 계읍응 지키 
는 깃꺼 생대학직 핀심에시라시딩냐는 이엮파 」에 따븐 。1 <;， 융희를 피하 
기 위한 것이고 7것으1 "If극적인 목적은 세인의 구윈이라고 할 수 있디 
씻4 
대인의 환경둔직 판성이 부영되 경구들-g 저 인 y_의 _jI_진에서 찾아 
내꾀는 노력은 별핀 스득이 없는 핀이디 그 이 유는 일치 석으무 그 
딩시에는 우리기 시닙 섞七 문제를 심킥 ò1 게 경힘히시 않았기 때문 
이디 환경이 중 9히지 않아서기 이나 ~l ‘ 미지 생명체기 깨끗한 공기 
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선며시도 ! 고마움을 자zf하지 돗허늦이. 
위혐을 느낌 다}김- 오입되기나 파괴되지 않은 자연이 생내펙 직 관섞 
을 끔지는 x-했던 깃이다 ‘ {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븐이 외직 세계 
듬 이애하고 해석한 늘을 운현자묘듬 통애 규명하는 식엽이 펀요한 
것은 ‘ { 괴정에시 ‘ {븐의 세계 인식이 오늘의 문세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졸지도 노료시 때분이나 
인노적 세계관과 인간관은 형성하논다l 있어서 베다의 증요생은 새 
삼 강조힐 핀요가 없다 우리논 베다를 통해 잊반적 6로 베다 시내로 
센2.1논 시지의 성지늘이 관가사의한 힘유 보여주는 지연의 휘븐 생 
13과 인격은 부여받은 위내힌 손새늪로 인사했딘 흑적유 1말긴힐 수 
있다‘ 이논 지연븐 보는 원시인듭의 공통펀 정서었다? 딴할 수 있 
다 그리? 그러한 초원적 손새늪에 비해 인간이 너무나 왜소힘은 지 
각하_jI_ 한핀으믿-七- 자연의 시혜에 대헤 감사히」lL 또 한괜으무L- 분 
노-히는 자연에 대해 두펴유을 1 끼L 이중석인 태jE틀 얘언디 이것 
은 칙마한 시막의 신인 여호이가 언한 이내시 }L 사애무운 이내지마 
는 양면-g 동시에 갖;L; 것파 벌빈 디틀- 비기 없디 베디 시대의 성자 
들은 동식물이 인간애게 제공히늠 반의를 모두 그1:'1한 신들이 베푸 
는 시혜무 받아들이_jI_ 이에 감사른 lL한디 그들은 감미무운 ?- -R 기 
익센 소보부터 인어지는 사심에 대해시도 깅탄애마지 않으빈시 인-.:::: 
라진에게 친가암 바친다 
81락하소서‘ 오 신이여 ! 
시고의 신. 가정 위대한 신이이. 
묘 1궐있뉴 지혜1. 영원한 번영과 풍요를 
건강한 신제， 달변의 재능 
___ lê]고 평화무운 나날을’ 
인도으j 불이론적 자연관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싸) 
이늠 불기헤히 iI_ 변화무썽한 일대성 기후와 사연주건에 노출되이 
있는 il_t:l] 인의 /얀마한 기웬을 잘 딩여주iI_ 있디 그 밖의 버그 베디 
의 찬기들은 대부분 태양- 비， 비란‘ 불 둥 사연현상을 의인화한 여1:'] 
신들에 데한 찬양의 내 용을 둬'iI_ 있디 이들 찬기에 나너니 는 71 r;:.는 
선듀의 위대암 .1 듀의 선비(러운 유성괴 l 위입을 가마는 것‘ 
피고 건국에는 ‘ f 듀보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바라는 깃이다 닫~론 ,. 
븐이 바라는 것은 싱수‘ 후손븐의 1낀성‘ 가측과 채문 능 문잠적이고 
현세적인 이늑이나 멈게는 시원전 (l (JOO년까지 소급하는 이러한 좋교 
행내는 ]iLE 원시 좋교외 { 특성을 강-유하는 것이다 ‘ {븐은 엄격한 
세사행위에 의해 1 선듀을 움식이고. 심지어는 선븐의 의지에 반하 
논 겸과노 져l사에 의해 얻은 수 있다? 생각했 c 나， 지본적 。-로 그늘 
이 바런 것은 알지 못하논 힘 c로서의 지연의 ‘시혀l’있딘 셈이다， 이 
것이 지연에 내한 .17내 인노인듭의 태노었다‘ 
그러나 제사만능시대로 닛리논 브라δ:마나 시대에 이닫변 베다의 
가원시가 지니논 의미와 위상에 빈화가 생긴다 다시 땀해서 인간의 
바땀유 실현시카 주논 것은 선늪이 아니라 제사의사과 그것은 ìf정 
한 의식서인 껴마흐n] 니괴는 생각으믿 비뀌게 되디 제시와 제시의식 
을 규정한 문헌들은 초자연적 진랴른 뒤지히i 있으l 이- ?-추의 신비 
스1:']운 이법(:f甲찮 rta)을 지니iI_ 있디 iI_ 민는데서 초윈석 진리에 대한 
복종파 검허를 엣닐 수 있디 심지이 신이c.l-_i!_ 한지c.l-ç_ 그 이법의 
산물이 9 ‘ 그 이범의 구현사에 불과한 것이있디 이것을 인?E사←상이 
자연 또{」 이들을 의인화한 사연신들무부터 관념 내지 추상으무 분 
격적으도 이행했다고 해식할 수 있나 속 ;주:월직인 이볍이 구지l직인 
자연， 혹은 자연선에 선행하기 시식한 것이나 
인도인듀븐 배나듀 우수의 liL든 잠시와 이볍을 간식하고 있으며 
우수듬 움식이는 힘의 보고라고 생각했으나 1.것이 구세적으보 어떠 
것인지 배다샤 사힘든에게 압려수는 것븐 아니었나 배나의 명령븐 
인간의 이해듀 측월애 있는 깃으보시 명령괴 균지소항의 십합이다. 
그것은 센밴하며 선지선능힌 비인격적 힘이다 그러나 그 집내 l성령 
,10 
에 복증히jI_ 순 g 함으무써 이 세상파 저 세상에서의 안락을 멍장받 
으Li-~ 비란은 _1:l_ 2.1 흐마니 시대 ç. 베디 시대와 디틀 비기 없디 
)=1_ 2.1 흐마니와 베디 시대의 사연관은 비록 배후에 이떤 존재기 작 
g-8]-_i_!_ 있디 L 민 g 은 있을시언정 스1박한 물리석 사연으무서 사연파 
의 뀌게 여부샤 가싱 숭요한 뀌섞의 대싱이었나고 볼 수 있나 l 러 
나 .'_-c:;=-은 이싱에 인간괴 세싱의 선비~ 양 수 있는 능막을 인성하 
지 않고 나마 비1나의 추1 마~ 우미의 깅험이나 김샤직 관갖고} 소회시 
키려는 시도에 관여하는 정도의 위싱을 부여한나 매나F 영워한 진 
마， 인간의 이 싱이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진마의 게시(양示 sruti)노 
간수안으노써 이싱의 위싱을 팽까산하하고 있는 것븐 인도사싱의 숭 
요한 특싱은 이루딘 있다 이는 동시에 그늘의 독특힌 이원논작 세계 
관의 근거가 뇌는 것이다 측 우파니사느 시내의 맹아는 별리 베다 
시내까지 소닙뇌는 것이다 1 1'1 
인노 사상사에서는 특정 경향에 내힌 시내작 문힌적 (분이 1덩획 
하지 않다 측 제사에 내힌 접내적 가치부여를 베다 시내의 특성。로 
간주힐 수 있지만 후기 우파니사느의 지사 혹은 지혜 강신의 첩1학적 
맹이기 없았던 것은 이니디 베디 시대의 송시들의 듀정 또한 디선석 
인걱신의 듀정이 두드ê1시시낀 후기애 이르 ê1 간간이 8 일선석 시jI_ 
기 니니니기 ç. 히 L 것 ç. 그ê1한 예마jI_ δl 수 있디 
인?인에게 있이서 베디의 칠학석 걸른애 헤딩 8lL ?피니시드의 
영감이런 밀들멍디 너 놈_iL_iL귀한 기므친은 없디 ?피니시드 이후 
의 철학은 그들 사상의 정싱성을 확냉히기 위해 언재니 ?피니시드 
의 귀선에 l 전기~ 대고 나π 대도 녹특한 해식을 가안으노써 혁파 
의 특싱을 F러내는 깃을 보면 _ r 것을 산 양 수 있나 l만김 나양한 
해식싱의 여지F 보이고 있는 깃이 사심이며 심재노 샤 혁파간의 직 
l l)다스균다늑 이성의 평가정하께 대해 이녕게 말한다 ‘인노의 증이와 칠학사 
싱 받진과정에시 9~늠날여] 이르시까지 이같꺼 이싱의 종속식 위치가 지속되 
고 있냐는 사실F 놈라운 일이나 이싱 F 결코 참디고 인신힐 수 있는 인 
투자가 될 수 없있나 ’ S. N. Dasgupta, Il inclu ~\1.vS'tÎciS'm， 9시섭 역 
겨1도의 선비시장」‘ 영성생함， 1997, 1).39 
인도으j 불이론적 자연관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m 
시 않은 해서상의 상이전을 빈견한 수 있디 그마니 인토사상의 전능 
이례에서는 그균1한 치이기→ 9.히펴 디양성으무서 관대히게 수용되iL 
있디 그들의 궁극석인 관심은 미야(maya 환상- 깐이‘ 연극)， 흑-은 변 
화와 디양성의 배면에 있는 히니의 웬랴이기 때문이디 
비녹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어볍지만‘ 희미하게나마 어떤 흐꺼~을 김 
지할 수 있다는 점에시 대제적인 시대 구분이 반c시 불시능한 깃은 
아니다 우파니사F 천핵을 하나의 구변되는 항복으보 다푼 수 있는 
깃도 -，깃이 전시 배냐 시대의 천핵에 비해 헨저한 1건회듀 보이고 
있시 때운이다 {것븐 한마디보 지식(혹은 지혜)에 대한 강소보 특 
징지-응 수 있나 지식이 숭요한 것븐 인간괴 세겨|에 대한 바른 지식 
이 인간은 마야로부바 해방사카 영원힌 지유를 그로부비 얻유 수 있 
은 것 ò 로 민기 때문이다 베다 시대에 선유 잔미하? 제사를 승사힌 
것은 부와 l성에‘ 장수‘ ，?l 곽 S- 새속적인 욕r강븐 증족하기 위힌 것이 
었P나 우파니사느에서 브라k만에 관한 지시븐 증시힌 것은 내적이 
까 영적인 염망유 증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우파니사드 청인늘에새 있어서 부와 냉에 등 시l속적 욕망이런 유 
한한 것‘ 변화히 iL 스별히늠 것에 불파한 것으면서 감킥석 }I_구이l 따 
ê.l 부침 -ò]-;_:_ 진한 기쁨이 }I_‘ 낀 f-일 뿐이디 그려iL 가쁨파 만쪽에낀­
증위기 있다는 사iL는 모든 신li] 주의 계일에 공싱뭔 듀성이다 감각 
파 육체얘 기초한 물전적 만f- -g 구히는 세속석 욕망과 영혼의 사 8 
무-유파 최iL의 기쁨을 성취 ò]-;_:_ 정신석이i 초윈적인 욕구와의 치이 
기 베디와 ?피니시드 철학의 서리이 iL 한 수 있디 생태학적 위기기 
추래판 것이 인간의 욕빙‘ 혹븐 ‘괴도한. 욕멍이라고 할 때‘ 내직이고 
영적인 추월에의 의지샤 단끼 우파니사c직 씌밍이 적어도 세속직 
욕밍보다는 화깅에 년 유해할 수도 있을 깃이다 왜냐 하빈 [듀의 
영성에 대한 펜섞븐 미깜 세겨|에 대해시는 -무관섞으도 나타나가 쉬 
울 것이고， J것이 욕구사 심렌 자연에 대한 관심보나는 년 강-격직이 
떤 깃이시 때운이다‘ 
우파니사드 힌인늘의 특정은 영원생에 내힌 정신적 갈망에 있다， 
~)~ 
영인성의 추구L 시jI_의 사이” 최jI_의 진라와 싣재 시jI_의 _1:l_ 2.1 흐낀 
에 대한 추구이디 그것은 디시 ?랴들 생명의 내석 난웬에 대한 싱 
찬파 싣현이디 그것은 감각이니 추른석 시jI_의 영역을 념이선 언긴 
내변에 있디jI_ 민이시L 기장 깊숙한 영성에 대한 싱찬파 싣현이디 
이 김은 주-의식 싱내는 보는 자외 보이는 자‘ 사고하는 수지1외 사고 
되는 객재의 구분 능 꼬E 이워싱이 사라진 싱내이나 _ r 것은 외전한 
굉회요 행역의 심엔이며 지고의 시밴이 충만한 자아의 외싱 이나 이 
는 나른 만도 범아일여(j'tJx ~n)의 깅지도시 나(atma11)’의 가싱 외 
전한 모습을 심현한 싱내이나 
l러나 이러한 싱내까 이워싱의 세게외 외전히 변개인 깃은 아니 
다 감각적이고 외변작 현상에 가려 잊" 있었닌 우리 본연의 지리임 
밴이다 그라나 세속적 욕망에 어두운 지늘은 그것은 상상조차 헐 수 
없다 그것은 임상적 의미에서 ‘경험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딘는 손새늘의 토내이며 근원이다 개념적 사고를 빗어나 작 
관은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궁극적인 체험이다 그것’파 떤상파의 관 
계는 화엄에서 맏하는 하나와 여릿의 관계와 같다 미유하지변 쇠와 
쇠무 만든 것파의 관계이"1， 백진CEi千)의 강파 그 강이 흠이 들이긴 
비디와의 관계이 "1 ' 씨앗파 서대한 니무와의 관계이디 미지 _1:l_ 2.1 낀 
이 모든 것의 주재사이사 싱재사이시낀 디양한 이름파 형태를 기진 
모든 것 그 사체이기 ç. 한 것파 간디 ，;미만은 8 일한 싣재이jI_ 현 
상계-l__.._ 1디만 이름파 형상의 세계이니넌지 12) 일윈른이미jI_ 딛 수ç. 
있디 13 ) 그이니 일윈른적이건 이웬둔석이건 번신문적이건 그것은 관 
점의 문세에 붕괴하나 브라반의 뀌점에시는 얻워론이라고 볼 수 있 
121 ‘마지 진흙으우 "9}.:듬어진 대싱이 q반 _l 01즘과 행대에시만 나르듯이 q 
만 믿 흑←은 인어만으보 백화기 인어냐며 석재에 있어선 변화린 없디 「것 
은 난지 이뉴이머 1 ?1훔만이 석재이디 " The Upanisads , tr. by S\VamÌ 
Pr띠)havanar띠a， Fredelick :f'vIanchester (HollYìvood: Vedanta Press, 
lH471 
131 rr. 뿔리 간듬라 FL띠damcnta!s of lndian Phi!osoplα’ 。1지수 역 “ 인투 철 
혁， )).219 
인도의 불이론적 자연관f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1:, 
으니 딩마민의 진개무서의 현상계의 관전에서L 이인문적이디 그이 
니 딩미만 사선 안에서 L 히니이면서 ?주 안의 모든 대상들무 니니 
난 때 그 디양성 1-'1-"1이 이? 관전에서L 범선둔석이기? 한 것이디 
1.3 현실 존재의 무거움 
H 마낀낀이 진싣한 심재이jJ_ 니머시 디수L 미야마jJ_ 밀하 때? 양 
사 시이에 L 분벙히 존재둔석 긴극이 있L 듯이 댐인디 그êl 니 인t 
칠학 체계 내에서 현상계틀 미야마jJ_ 밀하 때 매우 선중히1야 한디 
그것은 분벙히 비심재석이jJ_ 환상이미L 함의를 기시jJ_ 있디 그이니 
브라마이라는 Jf직 심재의 관점에시 l러한 것이지 뱀인의 김샤 
깅헌 속에시 l러하나는 깃은 아니나 
“상끼니1는 헌상꺼1가 환영노 "1 실시)노 아니니l_-l/_ 가긴친다 그것은 
일싱직 실재 (practical rcalÌty)이어 강극직 실재 (ultimatc rcality)는 
아니나 왜냐 하면 헨싱겨1가 의존히는 무자별직， 동일직 너라반민}이 
강극직 실재이시 때문이나 마치 싱싱직 관점 (pratibhasika)의 비실재 
성이 정힘적 관심( vyavaharika)으보부터민 파난판 수 있듯이 1 추지의 
섣재도 닝1심재도 이닌 지위는 강극적 관심( Iχlfarn~ìlthika)으보부터민 
판난핀 수 있디 강극적 관심 g 탁성히지 꽂한 지는 현상겨1기 비섣재 
라고 만언힐 자걱이 없나 "15) 
이것은 불교 중관학피의 승의제와 세속제를 구섬δl 때? 일상적 시 
식파 진랴애 대한 직관적 시식 을 니누L 것파 간은 매락이디 물문 
인식론적인 변회~ 까피키는 숭뀌 천혁의 숭의세~ 준재론직 뉘잉〈 
~ 풍시는 깅극적 심재외 농임시하는 것이 위험한 일임에는 늘힘없 
으나， 지에의 유7노시 인식의 층위F 까브고 있나는 점에 근기해시 
안께 얘시할 수 있는 것이나 멈치아 엔마아네 역시 인도 사싱에시 
14) Hrahman의 이권은 ηbrh로서 자이나오다， 생성노1다손 의미이다 。l는 다잉 
성의 듀권。로서의 브이딴의 성격용 잘 보여 Î-_-l!_ 있다 
1:5 1 R. 뽕리끼들라， 앞으1 책 p.ë79 
〔니 
현상계의 위상에 대히1 디 g 파 간이 시적히jJ_ 있디 
~-~1는 이재 비로소 인노의 문명이 E 근 이떤 문명보다노 더유 
생용 사팡하 -l/_ 증시하며， 틴; 차원에서 그 삶음 향「 한다뉴 것음 인 
식하기 시작했다 왜냐 하띤 마야만 부조이하 -l/_ 듀시없뉴 ? ;1'-저 환상 
이 아니므루 어떤 유립 철학자등이 생각하는 아와 같이 무에시 나와 
무우 동아간냐는 인간존재의 ? 주려가 아니냐 인두사싱에 있어시 마 
야란 선식 창주。]며 우주직 유희무시 」 목직꺼 연간직 경험이자 」
정힘으보우터의 구세이다 우주적 흰영 g 지각한디는 것은 모든 것이 
허꾸라는 것 g 밤쉰히는 것이 이니라 세계니 역시 속에서의 어떠한 
정힘도 존재곤적 F-I 낭성 g 갖지 꽂히고 띠라서 우리의 인낀적 소끼 
그 자체등 L; 저。로 보아서뉴 안된다는 삿용 낫한 뿐이다 그러나 이 
삿용 깨딛은 후에노 인노인닐은 세케로부디 후퇴하지 않뉴다 딴일 그 
랬다，;:! 인노는 오래 선애 이미 역사로부디 사이졌용 섯이다 왜냐하띤 
니]부분의 인도인듬이 ， '1 야익 111 꺼 g 수용하고 있기 때 ι이디 "lb) 
여 시에시 우미는 인도 사싱 속에시도 환깅괴 자연에 성냥한 대우 
듀 해수어야 하는 이유듀 밤견한나 자짓 불이워론직 뀌점에시마 바 
라보면 인도 사싱을 일세의 헨세직 샤치÷+ γ 시하는 엮세직 세게관 
의 선형。로 닌정하기 쉽다 불논 내부분의 인노 정통 사상 처1계가 
지1댁하구 있는 요가 수행 과정의 목적이 우리의 간각‘ 사구， 개념‘ 간 
정 등 임체의 정신적 작용。로부비 우리의 신정한 지아를 분리하여 
완선한 지유를 얻는 것이? 이것ξ 곰 외계와의 접촉은 거부하는 것 
。로 받아늘여질 수노 었다 그라나 영꺼’의 궁극적인 지유를 지향하 
는 고귀한 정신 상태는 가장 높E 노닥작 향상유 이루지 않고서는 
언을 수 없디 1 7_)_~_ 전에서 현싱(세)적 난거를 갖jJ_ 있디 여기서 1녁 
161 Mircca Eliaclc. Mvths. Drearn and MvstαI‘ 5 (NCìV YorJ.、 llal];긴 & 
Brothers, 19GOI p2"11 
17) S. N. lla갱이JLa， 잎의 채， p.9~) “ 이듬 위해 번서 수행자는 민 살아있 
는 갓듬어]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힌q 인민의 정응 인간틀에 대해시 뿐 아 
니라 모든 실아 있는 깃틀에까지 확대해야 하는 깃이냐 실아 있는 깃F 어 
떤 깃에 대해시루 의투식으우 」 생「갱응 빼앗거나 슨싱응 주어시는 인띤나 
또한 디른 시탐의 소3 품g 휴쳐서도 안년디 
인도으j 불이론적 자연관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9;:) 
이란 물둔 순수 자연환경에끼시 석 용되는 것은 이니시넌‘ 현실세계의 
재빈 관계 속에서의 녁목을- 기랴킴에는 틀럼이 없디- 녁 (德)의 꾼성 
이 확충.ò]ι- 젓이}I .. 미루이 응데히는 것이이늠 젓 g 감안한디면- 자 
연에 대한 그들의 태 y_ 역시 충분히 유추한 수 있는 것이디 그들의 
구재적인 세게펜이라고 할 수 있는 엽과 융회사생을 보더라도 션­
이 현세직 싫에 대해 -깅벽븐 아니더라도- 팽가 신하한나고 만활 
수는없다 
아마도 인도언듀이 시강-을 추월해시 섣며‘ 현세의 싫을 .，다지 숭 
시하지 않는나는 수싱이 섣늑꽉을 갓는 것은 션-의 윤희직 세계관 
때분얻 것이나 ! 듀에게 윤펴라는 깃은 ‘믿퓨’이라기보냐 올해가 가 
변 내년이 오리라는 것과 같이 너무나 엄연한 ‘순리’이기 때문에 이 
‘순리’에 회의를 표하는 경우논 느불다 그만큼 그늘에새 윤회는 선앙 
이상이다‘ 인생븐 임회적인 것 6로 받아늘이논 사광늘보다 윤회블 통 
한 손새의 같없논 연속은 생각하7 있논 인노인늘의 시간관이 다를 
수 있는 것E 당연하다‘ 
그러나 잊반적。-로 이해하? 있듯이 인노인늘의 윤회에 내힌 관념 
이 내세에의 동경을 주주무 하 iL 있는 것은 이니디 그들에게 있이서 
내생은 미지 내일이니 내년파 감이 현재의 자연스턴 연장이디 그넣 
기 때문에 그들이 네생에 진상에 태이니기를 비ê.l는 것은 내년에는 
더 좋은 집으믿 이사히j 싶다는 비램과 벌믿 다틀 비기 없디 간은 
맥싹에서‘ 내년에 더 크」ι 좋은 집으무 이시~갇 -^] r;:. 모른디 iL 해서 
지닙의 이 작은 집애서의 삶이 무의미한 수는 없듯이 내생애 무엇이 
되E 지규의 이 생이 무사치활 수는 또 없는 것이나‘ 우가치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시의 삶의 짐이 전적으보 현생의 삶에 의판하 
므보 현생븐 독자적인 영역과 우게단 온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나 
l런 의미에시 윤회란 자가의 인생에 대한 -우한책임의 늠며이지 이 
승에 대한 엮세수의가 아니다 따라시 인모인븐이 융회듀 믿 1] 때분 
에 이 세싱 암시담 우습게 안다는 식의 비단은 직싣지 섯하다. 




기기 지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인i1j--g 받의 계산이 한 지의 ?치 ?E 있 
을 수 없디는 생킥이 엽파 윤회석 세계관의 곡사틀 이루jI__ 있디 그링 
디띤 이떻게 이 서l상에서의 삶이， 현싣 존재가 혼히 생킥 ò] 듯이 그넣 
게 기내울 수기 있겠는기‘) 인 jE언들이 현생파 내생 중에 이， 쪽이l 
더 펜심을 γ1울이는가 하는 분세는 쉽게 대닦떤 수 있는 성죄의 것이 
아니다 '-러나 분명한 깃은 내세듬 동깅하는 것븐 현생보나 나은 생 
을 동깅하는 깃이고-，-런 한에시 내세는 !것이 어떠 싱짖으의 깃이라 
활지라도 가보적으노 헨세의 연싱으보시 이해련 수밖에 없나는 접이 
다 즉 내세는 헨세외의 펜련 아래서반 의미가 있나 사력이란 자가가 
압지 섯하고 싱싱활 수 없는 것븐 농깅활 수도 없는 볍이가 때분이나 
그렇다? 한다변 과연 인노인듭이 현실유 무시힐 수 있유 것인가9 
결롤: 환경철학적 함의 
행역 ， 혹븐 만족김븐 ]iLE 생명세가 희구하는 깃이지만 꼬든 면에 
시 유한한 세계에시는 -우한한 행벅이 보싱되지 않는나 신세외 균행 
간각유 상실힌 탐녁은 u] 지 않아 ?통 c 로 .:{]검뇌가 암린이다 지언 
에 대힌 착쥐와 오염의 문제가 선각해선 것노 그 속에 살? 있는 인 
간의 생손조건에 대한 층분힌 l1H려가 띠금지 않았기 때운이다 그것 
은 빈화의 속노와 적융의 문제이가노 하지만 보다 근본적 c 로는 지 
연에 내힌 정당한 인식의 문제이다， 생손조건에는 순역(11頂댄)이 었다， 
행복과 ?통은 시소의 양같고과 같이 상대적이다 ?통이 없다는 것과 
행복6]디는 것- 흑-은 그 역은 감은 밀이디 그리jI__jI__당이 없는 상태 
를 비과는 것은 모든 생병체의 분진석인 \l구이디- 문멍이 기능했jI__ 
또 삐→른 속?E핀 진진되이 온 것은 그것이 행복g 증진시켜 줄 수 있 
다는 민음에 난서해서인데， 걸파석으무 민족스럽시 뭇한 상횡을 초ι11 
6] jI__ 밀았다는 것이 9_낀난 ?-리기 직면 Ò] jI__ 있는 모순이디- 그마니 
인간을 시희생물학석언 시킥에서 사연의 일부이jI__ 빙_jI__ 인간의 모든 
깅헌 -생노병사이낀 생주이면이낀- 을 자연의 이함집산괴 변회의 
인도의 불이론적 자연관f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η
파정으무 이헤히-"- 그대무 직시하 수 있디면 순역에 상관없이 사신 
의 모든 경힘을 중립석인 ‘사연 현상‘으무 수 ggl 수 있게 될 것이 
디 lll) 이것이 파ç.한 욕구들 투영허 시 않았을 때의 인긴파 세계애 대 
한 비븐 이헤이이 그무 인해 인간은 사연이 저만지 떨이셔 있L 21 
닫이 아니라， 비누며 없는 ‘자선’임을 느끼게 띤나 
변회~ 변회노 수용하고 자선괴 자연이 l 속에 하나노 엮여 있나 
는 깃‘ 즉 연시직 친심을 이해하는 깃은 듀 공싱의 진미~ 통작하는 
깃이시도 하나 강의 천학븐 보식만행의 의지지이며， 반행 숭에 가싱 
대퓨적인 것이 육바라및이나 보섣이 육바라님 숭에시도 공싱에 대한 
지에~ 근복으노 하는 깃은 l노부터 자비섞이 우러나오시 때문이나 
애컨내 2시1 기 경 건 피의 위내힌 논λ}인 아리야디1바(Aryadc、 a)의 선설 
적 임화가 보살노의 극치를 잦 보여준다 대바가 논쟁에서 어민 외노 
의 종사를 논파하지 그 논사의 제지가 격분하여 대바를 죽이딘지 하 
였다 기회를 엿보닌 그 제지는 그의 아슈암 주빈유 거닐닌 데바를 
습격했다 간에 찜런 데바는 지신이 약행의 원인은 제공힌데 내해 사 
죄하끼 지신의 옷과 소지품P로 승려로 위장하여 송은 빠지나가라끼 
했디 그의 빙 상정선에 깊은 감동 을 받은 살인사L 그애게 기므침 을 
칭했-"- 데비，___- _iL 닝 을 견니면서 그에게 무사성의 진랴틀 기므친 후 
의식 을 앓었-"- 사객은 딛이났디 잔시 후 모여든 재사들이 누기 그 
를 찔렀L시 물았디 그이사 데비 L 디 g 파 간이 밀한디 “갇무 찌븐 
시란ç. 란얘 찔린 사람? 없-"- 친구? 적"T:;""-.. 없으니 모든 것이 단시 
무시무 인한 환상일 뿐이디 ” 
l 렇나면 환깅에 대해시도 김븐 만을 할 수 있을 것인IH 즉‘ 공싱 
으노 보면 파괴하는 자도 파괴되는 환깅도 없으니 7 지노 인한 환싱 
에 의해 환깅 운운하는 것인까1 일단은 _ r 렇나고 만할 수밖에 없나 
l러나 _ r 깃븐 암에시 만한 마외 김이 추월직 1-1마의 눈으도 보있 
을 l내 _ r 러하나는 깃이고‘ 일싱직 삶 속에시 합 수 있는 만이 아니 
나 꿈 속에시 l깃이 꿈인줄 꼬브는 사힘 이 느끼는 괴노움은 생시에 
18) David J Kalupahana 악의 논 {i, p 2;2 
9~ 
1 끼'\ _- jÎ피우-유파 디를 비기 없디 환상일망정 중생들은 환상 속에서 
괴무워하므무 그 iL당을 1섯이니기 위한 지혜와 결단이 핑}I.한 것이 
디 그마니 공성의 진정한 의의-~- 1디→른 측면‘ 즉 추체와 섣체를 세 ? 
시 않음으구써 무궁무진한 우주적 그물망파 그물코 간의 끔없는 상 
후작용을 "c퍼내는데 있다 
생명제보시 최;한의 자가인식븐 세계보부터 복갑판 개세라는 인식 
이다 liLE 인간의 활동은 이러한 인식에 /1추하고 있다 ‘내.샤 세계 
의 숭섞이므보. 나의 봄， 나의 가족‘ 나의 집안을 ‘순시대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얀연 수 있다 J러민 어디까지가 ‘나’인/꺼 냉자가 언을 
‘확충.애나간나고 했을 때 1 만이 뜻하는 마는 ‘나’의 영역을 여섯자 
내외의 육-선 팎 6로 무한히 넓혀나간다는 것이다 연지적 존새요， 공 
한 손새로서의 ‘l-F는 같없논 우주적 그묻망의 힌 그뭉넌로서의 손재 
인 동시에 다는 "9.는 그뭉넌의 운l성과 직간접적 6로 언혀 있다는 점 
에서논 션우주적 손재이다‘ 
그렇시l 본다변 환경문제논 우선 무지의 문제이다， 뭉논 패수를 함 
부로 버리? 지연유 훼손하는 것이 나1I11 다는 것은 민금는 사팡이 없 
:1L 그 인i1)--g .갱적 관계에 대해서 y_ 막연히게니 nl 언i 있지낀‘ 그1:'l 
한 행위가 사신의 생병을 행위히는 순긴부터 훼손히iL 있디 L- 것이 
ê.l는 사싣을 자각하iL 있는 시란은 드물다 그먼 점에서 환경문제기 
난분석으무- 영석이j 정신적 인 깨딛음을. }I.구한디」lLjE 밀한 수 있디 
그이니 그 끼l딛음이 일상성을 뱃이니 있L 것은 이니디~ 뜰의 꽃니무 
기시기 부마진 것-g 얘.iL 1 끼게 되 L- 애처믿운 nl 음을 회복헤야 한 
다면 ‘뮤이 행박하고 ‘우미.샤 행박해야 내샤 행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 압게 뭔 깃이다‘ 
2 자대전 당시‘ 파마의 운회직 샤지 때운에 연합군이 -우자변 -'f_격을 
자세했다면 ‘분회직 샤지’듀 인식애시 전략싱의 손심을 김수하면시까 
지 운회재듀 섣렌 군사지휘부의 인식이 있었고 !깃이 시능했던 것 
븐 J러한 인식이 q숭의 지지듬 바을 수 있으며라는 믿유이 있었/1 
때문임 것이다， 다시 만해서 문화적 가치를 인사힐 즉 아뉴 다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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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에 파리의 문화재는 보호받음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말음 할 수가 있다 세상이 복잡해져서 정 
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있어서 이러한 상황 
에서 다중(여기서 다중이란 개개인의 집합으로서의 대중이다)의 바 
램이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해결책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 그러나 그 구조를 이루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보면 개체 
들의 인식이야말로 전체 구조의 성격과 방향음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견해도 옳다， 이것은 묻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지를 걷어내고 참된 시각음 열어주는 지혜를 공유 
하려는 노력이다， 바른 인식으로부터 개인적인 동시에 내면적인 변화 
가 일어난다 개개인이 천지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음 ‘보고’， ‘깨치 
면’ 자선음 더럽히고 파괴하듯이 자연음 파괴하지 않음 것이다 이것 
은 간혹 불협화음음 빚고 있는 환경운동 단체들， 그라고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국가나 단체는 하나의 개체이며， 나름대로 이성음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내가 삼기 위해 남음 삼려야 한다는 것음 참으로 알게 된다면 
소위 선진국이 공해산엽음 제3국에 떠념기는 것은 어라석은 짓음 하 
지 않음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우주는 차치하고라도，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음 바로 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준다， 
2. 중국 도가의 자연관이 현대 기술문명의 
대안인가? 
老子가 지금 삼아 있다면 747 점보제트기를 타고 다닐까? 莊子가 
이십세기 기계문명의 총아 컴퓨터를 대하면 화를 내고 부셔버멸까? 
이런 묻음에 대답하는 한 가지 사고 실험음 제시한다 
老子와 莊子로 대표되는 道家哲學 내지 老莊思想은 無寫自然음 理
想、으로 한다고 한다， 무위자연은 정치적 이념으로서 보다는， 人寫와 
]川)
fl'.!'!ì틀 민랴 8]-_i_!_ 사연의 간(홉)무 돌이기과L .BZ ι明運動으무서 이 
히]S}:": 경 ?기 흔히디 난대 파학이 기술석 댈業후命을 8r;81 」ll 그 
산염핵멍이 인류의 번영을 약속6]:": 기 싶너니” 이 1 세 공히1 무 인한 
사연생태계의 파괴L 인류 사신의 생존g 위힘 δL 시경에 이므렀디jJ_ 
한나 여시시 도샤의 7 위자연은 마지 헨대운명의 해녹을 세기합 수 
있는 해녹소노 인성되어， 새섬〈래 <東# 智慧>으} 정수인앙: ξ1늬여 
지는가 섣나 이세 몇 가지 예늑 E어 보겠나 
1949년 ?핀이 나폰 지 3D여 년 농안 세게좋교란 인운교양괴정의 
교괴사노 정냉이 난 JOh11 B. Noss의 Man's Rεligio11s 1974년핀(세5핀) 
의 도교소개F 보자 
F천하반응응 몽하는 P의 움식 ?1 즉 자인에 따듀 싱연꺼 결코 식 
극식으우 자 /1주정응 하시 않응 뿐더라 밴족하게 게 자신응 듬어내려 
고 기든 쓰지도 않는다 성인은 지선 g 보존히기 위해 움g 감싸얀은 
도든 따든 뿐이다(쁘自으] 며 1:{Ht~ 인가0) “옛말에 휘어지는 내꾸는 P 
저히디”히였으니， 어찌 비 믿이켓는기。(펴행표 十)章 古츠미1뚫냐H 
Z는규) 성인은 이치럽 자연에 대한 서f인의 。 뜸가손 티)노 속 자연음 
정넉하， 1， 그 f인 노릇하여뉴 티lêζ외늑 판이하게 다근 테노듬 지난다 
서구인닐이 자연용 인간의 붓대로 정 넉 · 혹사s}이는 티)노는 자연파학 
직 주작 제어욕과 결휘하。] 이게 자인환경응 파꾀하고 너립히는 결 
파듬 초래하였다，1l 1~) 
세다가 JOh11 B. Noss는 기독 11 1•를 민는 임본인 여악생의 학기받 보 
민서를 각주로 인용하여 노가의 지연관이 서 "인의 그것과 정반내임 
은 보여주려 힌다 
『오든니 ιl녕 사엽화된 세계기 당면한 ‘지연악 회복이란 {i세든 
생각할 때 1 도기의 지연에 "ll 한 갑은 양볍은 우려의 까심 g ?? 뿌 민 
아니라 우려의 입장g 재고하도독 한다 시 탐은 상에 디 리든 놓고 
오대영응 누"1뉴 유조선음 건조하며， 선며음 ↑「놓은 1[/7노로듬， 그다1 
101 Jolm b.Noss , Man' s Hcligions , Fif이1 EditiOIl, I'vIancmillan Publishing 
Co, Tnc .Neìv York;Collier I'vI8cmillan Publishers, London; 197/1.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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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시 "1 디 공장g 끼섣한다 7래서 현니] ιL성괴 기숭은 지연 g 징 
브하 11_， 길뇨었다 자연음 정브 이 g 하늑 A정은 기의 왼벅하케 이루 
이신 〉、 보인다 그래나 그 걷파듬 보니1. g기와 비다뉴 오염뇌 11_, 국 
식파 생선은 역지 뭇학 지킹이] 이긴렀 11_, 수소끼단은 비로 인듀의 생 
존마저 위휘한나 투A의 대루는 이와 정따대나 루가에시 인간과 자 
얀꺼 진 우주 인에 주화류가] 콩존힌q 풍기의 ，"，연뿜는 우주의 거대 
렘응 산과 뭉루 년짓이 비이준나 "1옥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꾸도 보삭 것 없는 듯 보이지민1 사암은 디른 니구 
와 애틀서빈 이 우주 속에 너무냐 질 어응려 시넨응 볼 수 있나，:'OJ 
아마 내부분의 중카통늘은 노가의 지연관은 기;힘에 위와 같ξ 
입장을 갖L 것 간디 노사기 이상사회를 그댔디-"- 민이시 L t녁경 
18장애 L ‘ Hl록 배와 수례기 있디 히너미? 틸 일이 없게 되-"-， Hl 
록 겁옷파 무기기 있디히너미 t 그것을 벌과놓-"- 쓸 일이 없으1 네 시 
란들은 디시 새끼줄에 "11 ;1 을 서이 기호무 시 @81 던 옛 상태무 되돌 
이긴디 "_iL 석히있디(雖有빠與? 無Ii타乘;;7_， 雖有녀늬/~， 無Ii타陳;Z， 使人復
初爛규디用:깐) 사연 속에 노년이 累사파 벼을 시키-l___- (이상사회의 백성 
E은 ’비녹 갓가지 연꼬까 있어도 쓰지 않으니(便有什In之잃， 而不
用)’ 이외 김은 반운명의 내도는 시교F 반대하는 노자의 입싱괴 함 
치한나고 볼 수 있나 211 
소위 분명이 만5어넨 시게에 대한 도까의 내도는 아마 싱자만김 
←f적으노 시술할 수 없을 것 김나 너무나도 사힘 입마나 오브내리는 
이야시이 시에 여 시에 옮겨 본나 
F子買。1 훔1-1라를 유라하q가 팝1-1라우 돌아간 때 {힐k의 낚폭응 
시나가기] 되있나 」 때 한 노연응 만났나 」 노인꺼 내야흐루 1샅이 
광 g 연구고 굳g 피서 우움보 틀어기 움g이픈 얀고 품g 피디 붓는 
다 애써 휘만 듬었지 벽보 효꾀기 적마 지공이 커든디 여기 기페기 
있어요 히두 배이량에 움g 댈 수 있지요 힘은 적게 듣고， 효괴는 ;7 
니다 한버 써보시지요’ 받아팡애 문대인 노인이 자 J음 서다보 -l/_ 묻 
~O) 위의 책， 샅은 γ ， 오든펀， 下닮 
211 쥐고 갇희주 지 1 노지약 도가시장， 태양ι화사낀， 1978, 서윷 h .l7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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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든 ‘어영세 히는 끼이]이 ‘예--，끼 니구픈 피서 민든 기겨1 보， 뉘쪽은 
-~-~겁， ，~ 잎껴은 가이우1 분음 픔이대기논 문 ~긴〉; 하 11_， ]B1 己기로 말 
하1;:[ 년치는 홍f 샅아요 이큼이 g 두러]랍니다 받아팡애 분대닌 노 
인은 ，，]럭 성음 내다가 곧 웃。낀서 말한다 ?ι] 선생깨 뇨은 비가 
있니1 시계까 있으면 따드시 꾀를 η 려가] 패 꾀를 η 려 엘응 하자니， 
꾀를 내는 마유이 생겨 꾀를 내는 마유이 가슈 속에 듬어까면， 순빅 
한 마음응 갖추가 어휘시 순맥한 마음이 없어 딩기] 신묘한 천싱이 
얀정되지 않아 시료한 치성이 안징되어 있지 않은 곳에 도기 깃듣지 
않는디 히섰데 '11 --r 기페든 안지 꽂히는 바기 이난세 우7π1 위 7 
갓응 사용하시 않응 뿐일세 J(_莊子.7(1ψ tß I •) 
노사틀 祖述61 ;_: 장사에게 기계문벙애 빈대 8]--;_:- 1대?기 냉임은 이 
상하 게 없디 1*語호은 <rp國의 웹뿔>를 띤찬81 면서 장사 진넨애 
흐므L 주재기 문멍에 대한 항의미-"- 만정한디 221 D.T. Suzuki 역시 
이에 공주한디 
『헌대의 가장 심기한 문지)가 기케회외 산엽회에서 야기됨은 의심 
한 비 없다 개인의 창의성파 예술저 창조성용 뭇X게 얀닐기 때문이 
q 정싹 벌써 이천 넌 진에 이블 에껴했유에 듣민없나 ?위 정자 
;1 이야시하는 노동 또는 일의 철학꺼 내무 /]겨]화의 우1헥응 시직한 
q 용두래는 인간이 받맹힌 /]계무 우뭄에시 을응 퍼올리는 가정 간 
난한 도구미 요끼의 완꺼지S 식 밤벙듀에 비히띤‘ 용11 레는 기계라고 
할 것도 꽂년디 상지는 농우보 하여[] 이 용11 레의 시용g 각구 빈 
니]케한다 왜? 시맏의 노gg 극소화히는 상치는 겸국 시맏의 lll--~까 
지 일종의 기케로 얀닐이，，]링 ? 여가 있다 다시 말하띤 연간은 기케 
껴 마읍씨등 지니게 된다 꾀를 내 , f~ 이활한 세산용 부여서 ξU작삐든 
짓만 하게 된다 본래껴 마읍걷의 소바성용 잃게 되 , f~ 걷며 百ι。로 
일하는 (노동) 습핀응 않어버렌나 꾀를 내면 슨수 일하는 즐거움과 
"힘.fp音응 이문q， -'o--~까 용두래즐 거?힌 이유나 g 즘 얀목으우 
배면 이번 철학꺼 」야맘루 7시이나 」러나 까짓 。1유릎 두고 되새 
기보면 징시 기계 ι념의 ，，]지막 @착역 g 진지하셰 생각케 한디 기 
걱1화는 인낀 g- ~1 7， 1탑지 꽂히세 한다 우려가 ~l낀의 11 뇌i부터 친 
화할 수 있었던 까낡은 시석 인낀이 지난 11 손 때 ι에 ~l끼은 지기 
의 두 손음 씀데없뉴 파시의 유산。로 떼이，，]힐 「 없다 손은 인간 
221 Lin Yutang tr. and ed. The Wisdaffi 01 China. p.75.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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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징소히는 도구디 손 없는 예숭기든 상상할 수 있는기? 예숭은 지 
능만。로 창조노1 지 않는다 자붕기게 시대애노 손용 서지 않， r. 살 수 
는 없디 .! 231 
←위 동양석 사연관파 생태둔애 대히1 김충일 교수 역시 장사의 위 
외 김은 이야시F 인용하여 농양의 소숙한 지혀1'-' 기론한나 즉 t자 
연을 성벽하려는 밍동은 마노 인간이 자연 속에시 자지하는 정확한 
위치외 추1심한 식분을 명샤한 네시 나왔나 _ r 깃븐 머저 만문을 인간 
소유시하는 自人自私‘ 自지j心을 일으켜 자연괴의 대핍븐 문론 인간이 
시노~ 자시소유도 지배하려는 교사외 쟁남노까지 확대되었나 l 러 
므노 옛납 자연수의자E이 자연을 퓨빙하고 인위~ 반대한 의도는 
임차적。로 사회의 무조리와 인성의 피사를 ".하려는데 있었다 그러 
나 현편。로는 지연주의 첨학지늘은 간편욕에 딸려늘어 획내뇌어 갇 
인욕이 마침내는 내지연의 조화와 니형까지노 파피해 버리는 우를 
빔하리라는 얘측노 하고 있었다』딘 촌평유 가힌다 지곰과 농부의 내 
화를 바로 동서의 내화로 보아노 좋겠다는 김씨수는 「서양은 기계문 
녕에 뒤신 동양은 멸시했。나 이제는 바로 그 기계문1덩의 소산인 내 
량생산 대량스비애서 빈생한 9 염문제 때문애 니각을 받jJ_ 있 L 것 
이디』마jJ_ 문제의 심각성을 시석한디 「그êl 니 인간은 사 g 무운 의시 
를 갖jJ_ 상딩히 난시한 시능을 기셨디 생멍체란 본 ι11 기 충동을 얻으 
키게 미런인 이상 모든 인위를 중단히jJ_ 사연으무 돌이기마 L 것이 
서의 불기능히디 그이므무 문지II:_: 1대사연의 균형파 주화틀 히1 지시 
않L 번위 안애서 인위틀 행사 81--~ 데 있디dJ_i_/_ 걸둔시있디 24) 
농임한 이야시~ ’5 고 약간의 뉴잉 λ는 남며합 밍성 위에 연기한 
여러 해식 5의 견론븐 반I1술분명 반인위라는 네 일치하는 깃 김나 
l 지럼 비슷한 견론을 이끔어내시 위한 논변은 아래외 김이 벚 까지 
2.3) 쥐고 D.t.Suz띠d's Tntroduction toThe Texts of Taoism lThe 
TaOLeching. The \VriLings of Chuang μ:11 ， & Lhe 'lllai-shang) 니 hy 
james Legge, IlP.4..r딩 46 씨!r기니en in HFiS. aL Ne\v York 
2.11 新*~ 197.3닌 .1입호 pp .. :n1- .30õ, :J2/~.?:'!L r1R~的 自RR휩j괴 1:웰論」 
II니 
무 9 약히1 딛 수 있디 
(1) 기계 • 기술문명은 인간의 비인간화틀 촉진한디 따마서 그 천 
만을 기 L 정멍 진산기술 역시 인긴을 비인각시한디 각기 _i_I_ -R 한 개 
인 인각을 숫사화81--~ 것이 그 진례이디 
(2) 인간의 노동에시 인간나운 위엄 장의， 의미~ 세기시키 시 섭싱 
인 시게시술 분명븐 인간을 한갓 도보드도 만든나 대량으도 뼈며 반 
E어 내는 소비재엔 인간의 장의싱이 견여되어 있나 
(3) 정보전산시술노 인한 생산공정의 우l 전자동회는 아γ 생샤없이 
낚이 하는 대노 쫓아나니는， 수세싱을 견여한 인간을 만브시 섭싱이 
나 녀고섣시에 불변함이 없이 생측을 보싱하는 식싱에 아침-출근 저 
녁-되근하는 기소지에시1 엣날 이야기， 인정， 여유작작한 인간적 11 1•환 
띠위는 무의미하111 된다 
(4) 물질만능 기소숭llH 응조가 선통작 가치관은 내신힌다고 반문 
녕의 기수늘은 아우성꺼다 <어떻시1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l-þ?>에 공 
rf 하다 보변 <왜 그래야 하는지> 묵지 않는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 
지신의 가치 보다 그 인간이 소유힌 뭉질과 기; 그에 띠 E는 金力
파 權力으무 평기되디 
(5) 기술은 스스무 내장된 불퇴진의 진행범칙이 있이 걸국 인간들 
마저 기술의 집접물인 기계의 노예무 민들이 버랴-"- 만디 Jacques 
Ellul이 <기술사회>(The T echuological Socieη)애서 시 석한 데 무25"1 기 
술{technique)은 만사를 혀율성 융파 위주무 생각 6] 게 6]'-: 의식의 
빈진단계틀 시칭한디 [나마서 기겨1].:":. 기술이 시헝히L 이상을 상정한 
나 이세 시술이 인간의 꼬E 생활권에 파고 E어까 인간 밖의 문낀 
이 11;' I 치고 마노 인간생준의 숭 f샤 되어 비렌나 인간괴 하나까 
핀 시게는 자츄자츄 인간을 짐식한나 u}노 이 점이 시술문멍이 내 F 
한 까싱 끔씩한 유집이나 
20) JaμjUCS Ellul, tαhnolog-ical Socicty 、rintagc DooJ.、 S. NCìV rcπk， 1964 
p.89ff. et passim 
인도의 불이론적 자연관f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lIIõ 
노사L 파연 전댐기틀 버랴-"- 해언을 져서 태평양을 건넌끼‘) 장사 
L 킨듀터를 빈낀진하끼') 정밀 노사의 무위사연은 인위 기술문멍에 
대한 항의무낀 그지-"- 미 :_:7l" 
이직 ç_ t대중석 동양싱을 사처 81--~ 허디한 서구학사들은 ~]]를 빈 
분명의 자연수의전학으노 지 부하는 비것에 짓어 있나 l 위세에 저 
도 꼬브게 닫이 E어비렌 {며友蘭김은 숭국혁자 역시 <왜 숭국엔 근 
대직 자연괴혁이 밤난할 수 없었던개)> '-' 문으며 안타까운 변멍을 
늘어능 었나 ::!Ó"I 시양에반 시게분명을 밤전시킹 소지가 짙나고 ? 벽한 
일반회의 오뉴~ 범한 Amold Tovnbεε의 오반λ런 편1견에 비하띤‘ 
풍우란의 <변멍이 필요없는> 변명븐 이세 우리도 하여균 칸은한 느 
낌마지 늘새 힌다]，7"1 그렇다고 Allan WallS28 )처럼 증카인늘요 지언은 
인간에 111 알맛새 정복 빈형시키지 않민， 인간이 지언에 맛二츄어 스스 
로 작용힌다고 받힐 수노 없다 Joscph Nccdham이 밝 힌 수 천닌의 
증카파학 기 ;사는 이를 반승하끼노 남는다 그렇다딘 F. S. C 
Nonhrop은 띠라 중커의 선통요 지연은 관갈과 감정이입 내지는 탐미 
적 직관의 내상P로 힐 밴 과학적 가설은 수사P로 표현하고 실험유 
히1몸으무써 사연의 대상을 인위석으무 주작6] 과 L 기회기 없았디-"­
얘기해야 B~끼 ')2~)) 
정작 중국인의 기계 기술관은 이떠했을끼‘) 중국인이란 진칭 을 파 
히]，;，기 그 중애 ç. 장사 기운데 니니니~ 또 디븐 일화틀 싱히여 기 
술의 궁극석 시헝전이 돼내린 정멍진산문화에 대한 ç.기의 견해를 
암시 81--~ 것으무 이 시문을 꾼멧-"-사 한디 
26) [ung Yu-lan “\iVThy China has no sdαlCC- in I:ntcrnational J01ll1lal & 
Ethics, 1922. .32/.3 
~7) 중격의 파학 기술사를 선 S한 J(싸~ph ~<ee ↑ ham의 소온 “Science anò 
China's InIlucncc on thc \Vorld ’ III τ~hc Lcgacy 01 China OxIord 
Univcrsity Prcss, 1064. ])]).234-308 득히 ])]).301-302를 참고힘 
~S) Allan \VaLLs , NaLuve, fvIan and \Vo1ìlan , London ]~FiS. p.5:..! 참조 
20) r.S.c.Northrop. Thc I'vIccIÌng 01 East and \Vcst: an Enquin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e\v York. 19/1G 꺼소 
lII(i 
Jose이1 Needham의 파학 기술시 L 시 심의 충싱한 수집 정리에 니 
의 추증을 불허한디 그이니 기(拉)의 파학성 또L 기술석 측면에 전 
착후} 니머시 ?기의 'C.c홉)란 기(拉)틀 뛰이 념이 훨에 이르L 경시 
를마 L 전을 포착히여” 상술허시 뭇한 ? 낌이 든디 
「요미사 J 이 文큼띔 잎에 서 소듬 갑뉴다 손음 늘린다 이깨로 받 
친다 받로 딛는다 무 른용 균힌다 쑥쑥-삭삭-캄 소비가 읍률애 맞아 
띨어진q 마지 엣 끼 정만에 맛추듯이 文思君。1 ?}응 별려 〈잘한나 
질해， 니1 시 ~-òl 이렌 경지어] 이르렀7나> 칭찬한나 g리사 T이 길 
응 놓고 대딩힌q， <게까 몸응 11f쳐 좋아"h=- 깃F 1띠린니 q 힌갖 /1 
숭보디 한 gJ 높까니다 게기 처 S 소득 깎g 때는 눈에 외응 소보 
71늑 갔어요 심 닌 지니서야 소기 보이지 않세 되디꾼요 지간은 머 
이 J띠 lll--~-)으보 소득 봉니디 눈으보 요는 셰 이닙니디 양1 디의 知떻 
대신 uf읍。로 보기 때문애， 소 선신의 자연겨 이지(大理)등 따니) 김 
니다 뼈와 살이 붙이있뉴 듬음 젓힘니다 때마디애 있뉴 븐 구맹이] 
칼용 잡이넣습니다 。1 '"두 선비애 따이 같이져 나가지요 살점 힘중 
하나 건드라시 않는데 뉴 삐를 자듀냐는 생각이야 하겠습니까‘〉 싱등 
g 려사는 1년에 한빈 길응 11댐시 8.， 1;1동 g리사야 한 달에 한빈 길 
응 "}퓨q나 삐에 갈응 ? 텃혀 날응 무니케 하/1 때문임시 g 지금 
「끼으1 칸은 19닌 등얀 쏘 갑니디 삽은 소는 수경] 이리기 님 (7니디 보 
세요 이 칸난 g 휘둘미도 빈도시 여 3 기 있기 "1 렌입지요 19년이냐 
쏘 카녁이 지갑 막 숫묶어) 끼 것이냐 디뉴없는 까낡아 여기 있(7니디 
그래나 마상 뼈외 힘즐。l 얽힌 데를 만나낀 서노 조심합니다 눈길음 
멈춤니다 몸음 션전히 움직이지요 캄음 살살 밀。1 년이 쩍 가긴 1선 
마지 흙덩이가 부니져 내이 ι 。1 1 '•기가 외己己 헤이집니다 그지)야 캄 
응 듬고 엘어시지 g 사빙응 품라겐며 의시양양 길응 닦아 접어넣지 
\i •. > 文뽕콤、。<"흘륭하q， 8 리 사 T의 밤응 든고 총半하는 댁응 '?l 
었다>11. 말했다 J(;Q) 
윗 이야기는 장지 양생주편에 속힌 임화로 노가의 처세소-생 '3은 
E 션히 보선하는 기 ;은 알리는 뜻P로 이해뇌어 E다 그라나 칼이 
련 문1성의 이기를 다루는 기는 힌갖 기 ;이기를 그치고 노의 경지에 
이 E라야 한다는 包T의 딸에서 우리가 노가 특유의 기계/기;관은 
.30) 상지 제3 양생주 
인도의 불이론적 자연관f과 중국 도가의 기숭문명론 IIη 
빈견하 수 없을끼') 
9즙 과학기술의 빈딛무 만들이진” 인간의 상상력을 뛰이 념 L 복 
잡미묘한 기겨1]'-: ， 힘줄파 뼈기 뒤영킨 스를 멍 L 것 간디 이 기계를 
난난이 연-"- 재이히과면 包」 의 π기 필 9 한 것 간디 이 전이 π기 
의 헨대 시게/시술운멍을 대하는 안복인 깃 김나 
γ 식정 인간의 채임괴 샤싱을 부브젖는 소위 휴머니λ드의 입싱괴 
도가의 입싱은 미묘한 자이듀 뇨러내 보인나 도까는 T 위이띤시 위 
라고 수싱한나 섞지어 7 위라면 T 불위라고까지 7 위에 의한 반사의 
자연직 해견을 수싱한나 7 위는 분명히 아T 칫도 안 한나는 뜻도 
아니요， 또한 전직으보 수농직인 내도에 머운나는 뜻븐 아니나 무 위 
는 적극적， 능동작。로 지연의 천리를 띠라 인위의 극은 달린다는 붓 
임 시1다 무위는 인위의 I ，~극이다 무위지언이 겸서 인위작 기;은 
방기하지 않았다 그 동인의 강거과학기 ;사에 나타난 노가의 영향이 
이를 증분히 증거힌다 거내힌 우주 가운데 보장 것 없는 인간， 大地
4、仁의 自然;Zi흉 C;: 1생의 무상， 사후세계에 내한 철시한 껴가지논 발 
선노 되보노 생각지 않는 끊임없는 빈화의 세계 심지어 인처1노 기계 
처럼 작둥한디-L 생각-3 1) 그랴-"- 걸정둔애 기끼운 숙벙관 둥둥은 니 
무니 ç. 현대의 사연파학석 세계관파 흡사히디 π기의 π를 사연파학 
의 양범칙성 네시 사연의 齊→律무 해서 8]'-: 이 8 기 저턴데 있g 이 
틀럼없디 
킨듀터기 사연의 이범을 따므L 기계임에 틀림없디면 장사기 이틀 
빈긴진하 라 없디 ，，~ 8] 과 그 복잡한 미무를 해집-"- 틈없L 데서 틈 
을 보는 包T의 김남 김은 쇄 ~~ 道노써 여유 만만하게 식동 〈윗지 
늑 누F 깃 김나 
까뜩이나 솜통을 늘어익을 것만 김은 대도꾀시 섣며 눈을 팽팽 i' 
게 하는 샤송 운명의 이시라는 <괴문>듀 김에시 섣아낚는 양생볍은 
u}노 包T의 해우볍일 수밖에 없겠나 뀌 지도는 보지 않는 여유 즉 
神을 보는 선 R 행은 익지노 젖는나고 애써 힘싼나고 엮어지는 깃이 
.31 ) 꺼J+ <，、홍rnj篇/ 꺼소 
10S 
이니c.l-i!.. y_기七 누누히 나이른디 
무심히 사연의 객관적 전려이l 따르는 긴-y_기의 시혜기 킨퓨려ê.l 
L- 제 삼의 언이를 비핀 딩-기 위해서 꽉 필}I.ò] 디 
걷기기 기계 문멍에 대한 반항으무 시증한디는 견해를 제iL히l야 
하겠다 우위가 반c시 인위듀 가 부 하지 않는다 [렇다면 인위의 낙 
치인 검긴터듬 보는 도샤의 눈도‘ 용누tlH수 소개한 자공에게 회듀 넨 
농부의 눈만이 아념을 압 수 있겠다 자라마 包T의 선안이 도가의 
정안이겠다 
